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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옌볜 조선족자치주 훈춘시의 ‘희망2세 돌봄센터’에서는 

 

혜림(가명·14)이는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주 훈춘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 생활했던 조손가정 아동이다. 

지난해 11월까지는 냉기 가득한 좁은 방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살았다. 어머니는 혜림이가 세상

에 나자마자 곁을 떠나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부를 

잘해 방 안에 상장이 가득했던 혜림이는 결국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됐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과 방황의 끝에 희망이 찾아왔다. 지난해 12월 ‘훈춘 희망2세 돌봄센터’에 들

어가게 된 것.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참된평화)이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등 한국 교계 NGO

와 함께 옌볜 조선족자치주에 세운 이곳 센터에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 7명이 살고 있었다. 공통점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경제력이 없어 버려진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이라는 점이다. 

 

훈춘에는 혜림이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코리안 디아스포라’(조선족) 2세들이 300명에 육박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옌볜 전체에는 이런 아이들이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보살핌 없이 하

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아이들에게 학업이나 미래의 꿈은 남의 일이 된지 오래다. 

 

참된평화는 이 아이들을 ‘희망 2세’로 이름 붙이고 돌봄센터를 통해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아이들이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 1차 목표다. 

 

희망2세 돌봄센터는 56㎡(17평) 규모의 아파트 2채로 1채당 4명씩, 남녀가 구분돼 생활하고 있다. 오

금숙 원장과 생활도우미, 학습도우미, 관리 직원 등 5명의 스태프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다. 처음엔 센터 생활을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계심이 

강했던 혜림이는 3개월 정도 생활한 뒤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학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포기할 뻔 

했던 의사의 꿈도 다시 키워가고 있다. 

 

유난히 축구를 잘했던 철(가명·13)이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생활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 아버지와 함

께 살다 이곳에 들어왔다.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선수로 활동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돌봄

센터에 입소한 뒤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받으면서 축구선수로서 희망을 가꿀 수 있게 됐다. 철이는 지

난 4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린 동북아유소년축구대회에 훈춘시 대표로 참석했다. 이제 한국에서 프로축

구 선수로 뛰겠다는 꿈을 꾼다. 

 

참된평화는 2008년 4월 설립 이후 옌볜 조선족자치구 내 여러 도시에서 도서관과 공부방 등을 운영하

며 조선족 어린이들의 학습지원 사역을 펼쳐 왔다. 훈춘 돌봄센터는 지난해 5월 조선족 어린이들을 돌

보던 오금숙 원장이 “돌보던 아이들이 머물 곳이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참된

평화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설립 계기가 됐다. 

 

이광우 참된평화 해외사업본부장은 14일 “오 원장이 ‘이런 사역이야말로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해 부끄러움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지원에 나섰다”면서 “처음에는 꿈이 무엇인지도 모

르던 아이들이 지금은 내 꿈은 ‘축구선수’ ‘의사’ ‘과학자’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

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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